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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학습권 보장 - 

                                          고양시청소년의회 김재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 상임위원 김재윤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19가 유행함으로써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다수가 모

여 공부하는 환경에서 혼자 공부하는 “혼공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지속하면서 전국적 단위로 학교에는 온라인 클래스가 실행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는 학교 선생님들의 진도 빨리 나가기의 용도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50분 정도의 강의 영상과 관련 학습지 하나만 

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이 아닌 

이상 학습 내용에 관한 심화 내용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의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편차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교육에 의한 교육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

업적 질문을 통쾌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교육에 의존하

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에 열중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고양시립 사이버 학문 

문답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의 현황으로 네이버 지식인, 콴다, 커넥츠 등이 있습니

다.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 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원하는 질문이 

쉽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질문 애플리케이션들은 일정한 비용이 들어

서 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양시립 사

이버 학문 문답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은 학년의 질문 사항을 상급 학년이 답해주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질문의 답변자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열심



히 했을 때 “답변 왕”과 같은 칭호를 얻는 것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

다. 또한, 사이버상의 특징인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리포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욕설이나 학문적 질문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이용자의 계

정을 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건강한 사이버 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회원 가입 시에 개인 정보 일부를 등록하여 사이버 폭력이나 욕설 등 

잘못된 이용으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진행했을 때에 수사에 난항이 없도

록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사교육의 의존도를 완화하여 경제적 격차에 의

한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집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

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뿐만 아니라 고양시 의회와 고양시청에서 포스트 코로

나에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한 더 편안하고 실용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